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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이 명심해야 할 핵심 사항

(2022-2025) (2025-2030) (2030-2050)

1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15% 감축 

생물다양성 안정화 및 

순감소 제로 달성

2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2020년 대비 생물다양성 

증가 (네이처 포지티브)

3단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넷제로

생물다양성의 완전한 회복과 복원

0단계

기후대응 네이처 포지티브 글로벌 경제 경로

* 온실가스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곡선은 설명상의 편의를 위해 직선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곡선은 2050년까지 초과 상승(overshoot)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지구기온 상승폭 1.5도 이내 시나리오와 같은 과학 기반 시나리오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도표의 시간 간격은 단기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5년 (이상적으로는 더 짧은) 간격으로 정기적인 목표 
설정과 목표에 대한 연례 진척도 보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계획 수립, 

기대사항 설정 

및 공표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를 하나의 ‘복합 위기’로 간주하고 이것이 금융 및 물가 안정성을 크게 뒤흔들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예방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향후 위험의 방지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들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만큼 환경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기업 및 부문에 집중한 전향적이고 결단력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행동을 시작하고, 가용한 모든 규제/감독 도구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 및 
복원시켜야 하며, 현재의 영향이 내일의 위험이므로 위험과 영향을 더 이상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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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체들이 예방적 접근법을 택하고 경제 전반이 배출량 넷제로와 네이처 포지티브 세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3단계 경로를 정의할 것을 촉구한다.

본 로드맵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이 올해 또는 늦어도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할 일련의 조치를 요약한 ‘대안은 없다(TINA)’ 
의제를 제시한다. 본 로드맵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본 로드맵의 이론적 근거와 추가적 조치들의 광범위한 목록을 
제공하는 「기술 배경 보고서(Technical Background Report)」를 참조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는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GDP의 절반(연간 44조 달러)이 자연에서 유래한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부문에서 창출된다.¹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영국 정부의 「다스굽타 리뷰」는 
인간 사회가 “자연에 내재되어 있다(embedded in Nature)”고 지적한다.²

생물다양성 감소로 파악될 수 있는 자연의 훼손과 기후변화는 개인, 가정, 기업, 산업 부문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결국 개별 금융기관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이 함께 결합되었을 때 전반적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환경이 악화되어 왔다. 우리는 인류가 지구상에서 번성할 수 있는 총 9개의 지구위험 한계선 9개 중 5개를 
침범했다. 향후 7년에서 10년이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생물다양성의 
회복 및 복원을 빠르게 시작할수록 인류가 안전한 공간에서 지구의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복합 위기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구생태계는 우리의 생활 조건을 악화시킬 뿐인 새로운 안정적 평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도 나쁜 결과가 될 것이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금융 시스템과 물가의 안정을 관리할 사명이 있다. 이들 기관은 그러한 사명을 부여한 주권국가가 
정의한 더 폭넓은 규제 틀에 내재되어 있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규제, 감독, 통화정책 등 그들의 사명과 관련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와 수단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약
WWF의 ‘녹색 금융규제 이니셔티브(GFRI, Green Financial Regulation 

Initiative)’ 를 기반으로 한 본 로드맵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기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해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금융위기 때 

중아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이 보여준 리더십을 통해 이러한 즉각적인 행동이 취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고 기후와 생물다양성 보호에 있어서도 같은 접근을 해 

한다.

「다스굽타 리뷰」는 

모든 경제활동이 자연에 

기반해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당국이 복합 환경 

위기를 다루기 위해 택해야 하는 원칙들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의 현실과 과학적 근거, 그리고 

티핑 포인트에 이를 위험과 그것이 인간의 삶에 가하는 

위협을 인정한다.

기후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금융 리스크와 영향을 

구분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환경 영향은 내일의 금융 

리스크이므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기존 책임 범위 

내에 있다.

‘충분한 지식’과 확실함을 기다리기 보다 가용한 자료와 

해결방안을 이용해 즉시 행동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물가 불안정 위험을 높이는 

정책적 선택이다.

복합 위험의 긴급성을 알리고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 

및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가용한 통화정책, 금융규제, 감독적 수단과 도구를 

즉시 사용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가장 큰 금융 리스크를 야기하는 경제적 활동, 

기업 및 부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안은 없다(THERE’S NO ALTERNATIVE, TINA)’ 
의제

�이것을 위기로 간주한다. 중앙은행은 환경 목표를 수립하고 

예방적 접근법을 취하며, 자체적 전환 계획을 공개하고, 관할 

금융기관들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빠른 감축과 생물다양성 파괴의 중단에 

기여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환경에 피해를 주는 부문, 

기업, 경제활동의 금융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통합하여 그러한 

활동의 금융적 매력도를 떨어뜨린다.

환경 관련 위험의 시간적 관리 범위를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 은행 자체의 금융 리스크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 

야기하는 악영향을 반영한다.

내부 체계를 확립한다. 통화정책, 금융규제, 감독 활동의 

기초가 되는 분석에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를 더해 

통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협력한다. G20, 국제증권위원회(IOSCO), 바젤 위원회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최우선순위로 끌어올린다.

책임을 다하는 관리자(steward)가 되어 정부, 신용평가기관, 

투자 대상 기업이 기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한다.

녹색 전환의 지지에 나선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대외 홍보 역할을 활용하여 저탄소, 네이처 포지티브 경제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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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내일의 금융 

리스크로 돌아온다.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은 상호 유관하며 

생물다양성 감소가 기후위기를 

증폭시킨다

© Emmanuel Rondeau / WWF-US

생물다양성의 보호는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요소이며 NGF가 

지적했듯이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책임 범위 내에 있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들은 2019년부터 기후변화가 금융 안정과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가하는 위협을 인식했고 이에 
따라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서 다룰 필요를 느꼈다. 생물다양성 보호는 기후변화의 대처에 핵심이며 2022년 3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간 협의체인 녹색금융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가 인정한 바와 같이 
그들의 책임 범위에 있기도 하다.³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 관련 금융 리스크가 그들의 책임 범위 안에 있으나 은행, 보험사 등 감독 대상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은행, 보험사 
등이 현재 야기하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미래의 금융 리스크를 의미하며, 따라서 금융 시스템과 물가의 
안정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현재 책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영향과 미래의 위험을 구분하는 것은 “조직적인 무책임” 
행위다.⁴ 

이 두 가지 환경 위기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감독하고 규제하는 금융 
시스템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환경 악화의 속도와 규모, 관련된 위험 및 불확실성, 그리고 인간의 생활조건에 
비가역적 변화를 가할 위협적인 기후 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예방적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예방적 접근법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치명적이고 
재앙적이며 비가역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특정 위험이 완전히 구체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WWF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예방적 접근법을 채택하기 위해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관련한 금융 리스크와 
영향을 그들의 일상적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 일상적 의사결정이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금융규제 및 
통화정책 수단과 해외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과의 업무 조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 및 복구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기여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들의 노력은 가장 높은 금융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는 배출량이 가장 많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 기업, 경제활동에 우선 집중되어야 하며, 둘째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다. 지금 선제적으로 
전력을 다해 행동하는 것은 금융 및 물가 안정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관리자가 금융 및 물가 안정의 보장이라는 그들의 주요 임무를 
장기간에 걸쳐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황의 요구에 따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그들의 일상적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 그리고 제한된 방식으로나마 생물다양성 측면을 
통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행은 기후변화 및 자연의 파괴와 관련된 향후의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예방적 접근법을 택함으로써 빠르게 고도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만으로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복합 위기에 맞설 수 없다. 정부와 재정정책은 이 이중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와 재정정책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효과적으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명한 체계를 마련할 책임을 가진다. 선출된 정부 관료들이 정한 분명한 비전과 유익한 제반 
조건이 없다면 금융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관리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다.

NGO, 환경 싱크탱크, 과학기관과의 협력도 핵심이다. WWF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WWF GFRI의 역할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환경적 고려사항의 통합을 지지하고, 과학적 지식을 전파하며, 중앙은행, 금융규제기구, 
금융감독기구 등의 금융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및 전반적 경제 정책에 관한 더 나은 제반 조건을 
마련하도록 권장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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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벌채, 토지 전용 및 자연자본(nature capital)의 고갈에서 나타나듯 우리와 자연의 관계 결렬은 
인간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자연손실 및 물 부족을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함께 서로를 강화합니다. 우리가 자연 다양성을 잃고 생태계의 
기능을 저하시킬수록, 자연 기반 솔루션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기회는 급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기후 붕괴는 종의 멸종을 더욱 촉진하고 자연계의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환경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영향은 인간에게 돌아갑니다. 폭염, 홍수,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오늘날 겨우 살 수 있는 지역들을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연손실의 
파괴적 영향과 기후변화의 영향은 세계 최빈곤층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힙니다.

복합적인 환경 위기들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현실로 나타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금융 및 물가 안정에 대한 오늘날의 위협은 
증가할 뿐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에 금융 및 물가 안정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후와 
생물다양성을 일상적 의사결정, 정책, 규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기후 및 자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완벽한 정보와 규제의 틀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은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글로벌 경제가 의존하는 자연계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위험을 낳기 
때문입니다.

G20 정상회의와 기후 및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들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경제 전환에 
대한 금융적 접근에 집중할 고유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기후붕괴와 자연손실이 
금융 안정성에 야기하는 위협의 강도, 그리고 글로벌 행동의 조율이 시급하다는 점을 모두 
정책입안가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금융 및 물가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관리자들이 
본격적으로 2007/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같은 수준의 적극적 위기 관리를 
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본 로드맵은 예방적 접근법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들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경로와 구체적인 조치들을 설명합니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최악의 시나리오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전통적인 위험 관리를 너머 영향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사명을 비추어보았을 
때 그것은 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내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입니다.

GRFI 로드맵 서문
NGFS는 2017년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중앙은행들의 행동 강화를 

위해 출범했습니다. 2022년이 되어 NGFS는 본 협의체의 책임 영역이 

생물다양성 감소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기후 

및 생태계의 파괴는 상호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들 위기는 독립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함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 Martin Harvey / WWFShutterstock

금융산업 리드

마거릿 쿨로우

 녹색금융규제 리드

마우드 압델리

주 저자, 지속가능금융 
시니어 어드바이저

이보 머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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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UNDP의 생물다양성 재정 이니셔티브(BIOFIN)

세계의 자연손실과 기후변화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조율된 

행동이 긴급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감소 위험에 대한 금융부문의 

익스포져(exposure)를 파악하고 그 위험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 공시, 관리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행동이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재정 이니셔티브

(BIOFIN, Biodiversity Finance Initiative)는 견고한 정보, 지표, 방법론의 개발부터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립 및 넷포지티브(net-positive) 영향을 가져오는 행동에 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재정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UNDP의 

이니셔티브입니다. BIOFIN은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와 같은 금융기구 및 

당국이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자연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WWF의 ‘넷제로 및 네이처 포지티브 세상으로의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 촉구(Call to Action)’를 환영합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금융기구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원의 확대 및 다각화가 긴급히 필요함을 인식하는 새로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위해 협상을 마무리짓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WWF의 행동 촉구는 시의적절하며 매우 중요한 순간에 나온 것입니다. BIOFIN은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 

정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생물다양성 재정 이니셔티브

글로벌 매니저

오노 판 덴 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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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약 1.1도 상승했고 지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많은 위험은 이전에 

생각했던 규모보다 더 크며, 일부 위험은 온난화 정도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의 적응 노력은 불충분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일부 대응 방법은 득보다 실이 많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의 지구온난화에 

대비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많은 생태계의 임계치인 1.5도 상승도 인간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언급했듯 “모든 

부분에 걸쳐 즉각적이고 과감한 배출량 감축 없이는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⁵

1.5도 이상의 기온 상승을 피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빠른 감축이 필수적이다.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약 7% 감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가능했던 약 5% 감축보다 더 큰 수치다. 그러한 급격한 감소는 2.4도의 기온 상승의 

경로를 따르게 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일환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CD)를 

제출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목표치와 대조를 이룬다.¹⁰

한편 우리는 생물다양성의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정의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은 “육상, 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이며,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¹²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포괄하여 인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시스템의 핵심적 영역인 9개 

지구위험한계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¹³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는 생물다양성 감소의 5가지 주요 요인을 토지전용, 기후변화, 오염, 천연자원의 사용 

및 남용, 침입외래종으로 꼽았다.¹⁴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며 그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은 최근 IPCC 보고서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는데, IPCC는 우리가 

1.5도 임계치 이하로 기온 상승폭을 유지하려면 자연의 회복과 복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¹⁵

자연계의 파괴는 엄청난 양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 지구기온 상승과 더욱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유발하는데, 이것은 자연계에 다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1. 위협에 처한 인류 

환경과학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기온이 1.5도 상승할 경우 자연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게다가 

자연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의 전례 없는 파괴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멸종위기를 

촉발하고 있으며 인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3% 
지구기온 상승폭을 1.5

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43% 

줄여야 하며, 2050

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해야 한다.

© Richard Edwards / WWF-UK

2.7조 달러
현재의 속도로 

자연손실이 진행된다면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2.7조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유발 될 수 

있다.⁶¹ 

자연생태시스템의 파괴는 

엄청난 양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한편, 이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과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자연생태시스템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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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생물다양성의 회복 및 복원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그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후영향을 줄이는 것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킨다.

숲, 토양,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인간에 기인한 탄소 배출량 전체의 60%를 흡수하는 핵심적인 탄소 저장 수단이다.¹⁶ 따라서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의 해결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를 달성하고 지구위험한계선 내에 머물 수 (또는 다시 한계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파리협정을 뒷받침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 목표와는 달리 현재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다수가 합의한 단일한 정량적 

목표는 없다. 그러나 많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생물다양성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균종풍부도(MSA, Means Species 

Abundance) 또는 소실된 생물종 비율(PDF/m2, Potentially Disappeared Fraction)을 사용한다. MSA의 적절한 하한선은 

72%로 간주될 때가 많다.¹⁷ 현재 지구의 MSA는 약 62%이며 하향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가을 

쿤밍에서 열릴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UNCBD COP)를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다른 목표들로는 1) 2025

년까지 자연의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그리고 2) 2030년까지 2020년보다 2030년에 더 많은 자연이 존재하는 세계의 

넷포지티브 달성이 있다.¹⁸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관한 임시작업반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과 생명을 

위한 2020년부터 자연 [순]손실 제로, 2030년까지 [넷]포지티브, 2050년까지 자연의 완전한 회복”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한다.¹⁹

일반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은 위치 특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된다. 그들이 노출된 실질적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자산 차원의 데이터에 의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 시스템은 계속되는 생물다양성 감소 및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주로 야기되며,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삼림파괴, (주로 농업시스템에 의한) 자연서식지의 전환이 주된 요인이다.²⁰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자본을 제공하는 금융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 금융 시스템의 규칙은 중앙은행, 금융규제기구, 금융감독기구에 의해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그러한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정치 및 정책적 제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Figure 1>에서 보듯 금융 및 

물가 안정을 담당하는 금융당국들은 은행 및 보험사가 평상시와 같은 활동 대신 기후 및 생물다양성 친화적인 순환 경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도록 권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가령 통화정책 및 금융규제)을 갖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유럽중앙은행의 자산매입프로그램은 환경 친화적인 회사채 발행 기업들에 유리한 금융 조건을 제공했다.²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생물다양성 복원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IPCC는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다. 우리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밝힌다.²²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모두 영향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잠재적으로 지금 모습의 인간 사회의 존재를 위협하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는 한계점에 이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복합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한 실패는 금융 및 물가 안정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이다. 최근 IPCC 보고서는 “기후 행동으로 세계 경제가 얻을 편익은 기후 완화 비용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라고 강조한다.²³ 

최근 발표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다. 우리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밝힌다.

그림 1: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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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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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정책담당자들 사이에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들은 기후변화와 자연의 

파괴가 금융 리스크를 유발하므로 

모든 활동에서 이를 고려해야 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¹⁷ 

2. 복합 위기 속의 금융 및 
물가 안정 
각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설립 배경과 동기에 따라 재정 관리, 금융위기 

또는 잠재적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통화정책 이행 등 다양한 사명을 부여 받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여러 면에서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관리 등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일차적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차적 사명으로는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완전 고용,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의 평판 보호 등이 있을 수 

있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현상을 바꿀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위트레흐트 대학교 지속가능금융 연구소는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단 4

개의 중앙은행 정책만 있어도 온실가스를 5~12% 줄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²⁴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들 사이에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결에 나서려는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들은 공식적으로 기후변화 

및 자연의 파괴가 금융 리스크를 유발하므로 그들의 모든 활동에서 이를 고려해야 

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²⁵ 그러나 WWF SUSREG 트래커(SUSREG Tracker)

가 나타내듯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들은 현재 한정적인 활동 및 조치에 집중하고 

있을 뿐 그들의 업무에 생물다양성을 통합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²⁷ 진전은 

제한적으로, 그리고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관심은 시장 형성 역할보다는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에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요구하는 

감독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앞으로 담보 체계 또는 자본 요건과 같은 다른 수단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측정 가능한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에 따른 금융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outside-in) 관점보다는 전체론적 접근방식을 통해 환경 리스크의 완화 및 

관리에 점진적으로 외부적(outside-in) 관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들은 ‘위험’과 ‘영향’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환경적 익스포져의 ‘

이중적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곧 

내일의 금융 리스크이며, 따라서 이것은 그들의 기존 책임 영역에 포함된다.

5-12%
위트레흐트 대학교 

지속가능한 금융 연구소는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단 4개의 중앙은행 정책이 

5~12%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 Will Eades / Severe Weather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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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를 어떻게 그들의 업무에 

통합할 것인가라는 논쟁의 중심에는 ‘불확실성’과 ‘지식’의 개념이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환경 영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불확실한 환경 영향을 어떻게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내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로 전환하여 금융규제, 감독과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영국중앙은행의 전 총재 

마크 카니는 기후변화가 심각한 금융 리스크를 제기하지만 전통적인 위험 모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위험 모형의 대부분은 과거의 위험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가 과거를 닮은 모습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게다가 우리는 위험 

모형이 기후 및 생물다양성의 상호연관성에 의해 야기된 위험과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위험을 확대하는 티핑포인트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인정하듯 새로운 

위험 모형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²⁸

이에 더해 생물다양성의 문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과 내생성(endogeneity)의 

비선형성으로 인한 ‘근본적 불확실성(radical uncertainty)’을 수반한다. 미래의 

결과가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사용하는 현재의 

의사결정도구는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금융 리스크의 분석과 관리에 대한 

현재의 접근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충분조건은 아니다. ‘충분한 확실성’의 

상태에 이를 수 없거나 재앙적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를 피하기에는 너무 늦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에 대한 예방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그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실질적인 감축과 생물다양성의 

회복과 복원에 기여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금융 및 가격 

안정성을 보호한다는 그들의 책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Michel Terrettaz / WWF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생물다양성 파괴가 
멈춘 후 다시 
회복을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는 
금융정책이 환경 
목표에 부합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 
리스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 할 것이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환경정보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규모 및 속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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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접근법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관련한 금융 리스크와 영향을, 해외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금융규제 및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일상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생물다양성의 

회복 및 복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 우선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융 리스크를 수반하는 부문과 기업 및 경제활동에 노력을 집중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WWF의 「기술 배경 보고서」는 이러한 예방적 접근법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제공하고 관련된 학술 문헌을 참조한다.³¹ 「기술 

배경 보고서」는 위험이 체계적이고 재앙적이며 비가역적이라는 ‘근본적 불확실성’의 조건 하에 예방적 접근법을 이론화하고 

행동을 정당화한다.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는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방적 접근법을 주도하는 당국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구는 복합 위기가 전개되기 몇 년 전부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어야 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방적 접근법이 ‘복합 위기’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책임 범위 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 

안정화 도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생물다양성 회복 및 복원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에 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방적 접근법은 다음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해 지구의 대부분에 인간이 거주할 수 없게 되면 그런 지구는 선진 경제를 지원할 수 

없고 재정 및 물가 안정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처하는 것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을 이행하는 건전한 방법이며, 이들의 모든 결정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이 책임 하에서 복합 위기가 야기하는 꼬리위험(tail risks: 거대한 일회성 사건으로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일단 발생하게 

되면 자산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결정이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을 결정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금융 시스템의 외부인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이며 이들의 결정은 금융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초래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생물다양성의 회복 및 복원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는 행동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 즉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가역적 변화가 나타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행동은 현재 사용하는 위험 

모형과 평가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둘째, 메이너드 케인스는 “정확하게 틀린 것보다 대체적으로 옳은 것이 낫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말을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적용해 보면 환경파괴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확실함을 기다리기보다는 재정 및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당국이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의 루이스 아와주 페레이라 다 

시우바 부대표가 말했듯이 우리가 당면한 환경 리스크는 위험 모형의 개선보다는 “결정적이고 즉각적인 행동과 조율”을 요구하고 

있다.³² 

3. 해야 할 일을 요구: 
예방의 최우선화 
우리가 당면한 환경악화의 속도와 규모, 관련 위험과 불확실성 및 그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지구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활조건을 비가역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는 예방적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환경법은 오랫동안 예방적 원칙의 필요성을 규정해 왔다. 1992년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의 시행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고 적시했다.³³ 이는 1987년 유엔 브룬트란트 위원회가 지속 가능성을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물가와 
금융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책임이지만 다른 책임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연합조약 제3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EU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EU의 일반 경제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³⁵

넷째,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1929년과 2007~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행동을 
취해왔다.³⁶ 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벤 버냉키(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머빈 킹(전 영국은행 총재), 장 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티머시 가이트너(전 미국 재무장관) 등과 같은 개인들이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가용한 모든 
도구와 수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했고,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의 개입을 주창했다고 평가했다.³⁷ 그들은 행동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 믿었다. 또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적극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하며, 새로운 통화정책이나 금융규제 도구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중앙은행은 위기로부터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구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한 기후 및 생물다양성 리스크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와 
유사한 예방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이미 우리가 복합 환경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신속하고 조율된 대규모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 달아야 한다. 만약 당면한 환경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험을 수반하는 정책적 선택이다.³⁸

예방적 접근법 실행에 필요한 첫번째 단계는 동일한 이해와 용어가 제공되고, 행동과 조치가 수립되도록 지원하는 공통의 언어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래에 열거된 원칙은 금융 및 물가안정 관리자인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들의 공동 행동을 위한 공통의 
프레임워크가 될 것이다. WWF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이 원칙을 채택하여 이를 통화정책 및 금융규제 도구의 적용 및 
조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 Sam Hobson / WWF-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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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경제활동의 패턴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아니며 과학계, 비즈니스 리더 및 정책입안가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러한 위협을 인지하고 있었다.⁴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지속불가능한 방법으로 100년 넘게 에너지와 토지를 사용하고, 생활방식, 생산과 소비 패턴을 이어오면서 생겨난 

결과물이다.⁴¹ 현재 기후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온실가스로 화석연료 사용, 농업, 토지 사용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있다(1950년 이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토지 사용에서 발생). 생물다양성 감소는 주로 농업과 자원채취로 인한 토지 사용 

변화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하더라도 기후시스템이 지닌 관성과 지속적인 생태계 손실로 인해 숲과 같은 자연 내의 

탄소흡수원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구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 상승폭을 1.5~2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향후 7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수이다.

지구기온 상승폭이 2도를 초과하면 자연 및 인간계에 치명적이며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미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비가역적인 환경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자연의 상실은 악순환이라는 고리 내에서 서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 및 

물가 안정을 담당하는 관리자인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당국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동시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생물다양성의 복원 및 회복은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식량 시스템은 자연손실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동시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⁴² 그러나 일부 기후변화 해결방안(대규모 바이오 에너지 프로젝트 또는 

비산림 생물 군계의 단일 재배 신규 조림 등)은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폭주하는 기후변화로 인간이 지구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한 예로 보험사 악사(AXA)는 

지구기온이 4.4도 상승하는 경우를 “보험가입 불가”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⁴⁴). 최근의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전에 가정했던 

것보다 환경악화는 더욱 강력하고 심각해졌으며, 특히 티핑포인트에 더 빨리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금융부문의 석유, 가스, 석탄 부문 및 산림 벌채 활동에 대한 익스포져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 
부문들이 온실가스 배출의 핵심 동인이고 배출량 감축 노력으로 인해 막대한 금융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 감소와 관련해서는 토지전용과 삼림 벌채의 주 원인인 전통/현대 농업과 자원 채취 부문에 대한 익스포져에서 가장 큰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생물다양성 파괴가 중단되고 반전될 때까지는, 파리기후협정에 명시되어 
있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다가오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파리기후협정 및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들이 아직 금융의 흐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수 있다.⁴⁵

금융부문,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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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인 경제활동, 기업, 그리고 부문에 대한 합의된 표준이 제공되기만 한다면,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이러한 활동, 기업, 

부문을 예를 들어 통화정책 운용 등을 통해 어떻게 장려할지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강력한 관리자가 되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정부와 규제 대상인 금융시장 참여자가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질서정연하게 채택하여 기후 및 자연 관련 금융위기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을 요구한다.

•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리스크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단일 문제이며, 이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7년간 그들의 최우선 과제임을 밝힌다.

• 생물다양성협약 및 파리기후협약 내에서 진행되는 토론에 참여하여 금융정책 입안가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토론에 

지식과 전문성을 제공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모든 환경훼손이 잠재적으로 금융시장과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야 한다. 경제학자,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로 나타날 환경악화가 금융시장 및 물가안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증명해야 하며, 환경악화가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 위험이 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환경악화는 재정 

및 물가안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를 앞에 두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정책적 결정이다. 우리의 

경험을 볼 때 규칙은 간단하다. 온실 가스 배출량이 더 증가하거나, 특정 투자, 프로젝트 또는 기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될수록 금융 리스크는 증가하고 미래 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며, 이는 경제에 위험을 증가시킨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환경훼손이나 위험이 아직 시장에 의해 효과적으로 내재화되고 반영되지 못했으며, 환경악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는 본질적으로 내생적임을 가정해야 한다. 2022년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 은행들의 공시를 “백색 소음”으로 

칭하면서 그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⁴⁷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현재 및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그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사명을 고려하여, 환경위기 및 불충분한 행동 또는 행동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방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이러한 접근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가 말했듯이 “불확실성의 

경우, 경제적 추론은 가치가 없다.”⁵⁰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는 본질적으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핵심 사명인 금융 시스템 및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금융규제 도구 및 수단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생물다양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수립한다면,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본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목표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해야 하며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증명하였듯이, 의사소통의 부족은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고, 그 결과 감염자수가 증가하고 입원율 및 

사망률이 상승했다.⁵¹ 전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명료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은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조치를 지원하며, 위기의 

원활한 관리를 촉진한다.⁵²

또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연관된 도전과제들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단순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가령 문제가 존재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금융시장 및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당국의 책임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관련된 ‘근본적 불확실성’에 있어 확실함이 더 커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불완전한 해결책과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선택이다. 재닛 옐런이 기후변화에 대해 

주장했듯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후위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행동을 잠시 미루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한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기후변화는 중대한 문제이며 바로 지금 해결해야 한다.”⁵³

금융시장 및 물가안정을 담당하는 관리자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생물다양성 회복에 기여하고 

선제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현재 구조 및 의사결정은 생물다양성 악화와 기후변화를 오히려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2008년 세계 최대 상장 기업들이 유발한 환경훼손으로 2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⁵⁴ 모든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인식하고 중단시켜야 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탄소집약도가 높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경제 부문 및 하위부문의 매력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환경적으로 매우 많은 피해를 유발한다. 우리는 이미 어떤 것이 명확히 환경 파괴적이고, 기후 및 

생물다양성에 항상 피해를 주고, 그 결과 금융 리스크에 항상 기여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기후 및 생물다양성에 

중앙은행, 금융규제기구 및 금융감독기구의 
수단과 도구:

© Mike Ambach / WWF-Canada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는 
본질적으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핵심 사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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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러한 낡은 사고방식의 마지막 잔재들까지도 버려야 한다. 금융 및 물가안정의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당국은 경제가 

지구위험한계선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와 생물다양성의 완전한 회복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장려하는 데 (선출된 정치인, 정부부처, 시민사회 등과 함께)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3단계 경로는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순서와 중기 목표를 제공할 것이다. 3단계 경로는 개별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를 위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IPCC와 IPBES의 과학적 통찰력, 그리고 파리기후협정 및 쿤밍선언이 설정한 

목표에 근거해,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모든 가용한 통화정책, 금융규제 및 감독 도구를 적용해야 한다. 개별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그들의 정량적 목표에 더욱 야심차게 접근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예방적 접근법을 이끄는 

당국인 그들의 책임과 상충을 일으킬 것이다.

복합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3단계 경로에서 0

단계와 1단계는 다른 단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0, 1, 2단계는 주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건전성 책임에 

좌우된다. 3단계는 중앙은행이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외홍보 역할에 중점을 둔다.

4. 전환 이끌기: 3단계 경로  
이러한 원칙을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규제기구의 관행에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완화(Great Moderation)’ 시대를 넘어서는 혁신이 

요구된다. ‘위대한 중재’는 폴 볼커가 1979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에 

취임했을 때 시작된 중앙은행에 관한 신념으로, 중앙은행의 (일부는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주요 책무가 물가 안정이며,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2007~2008

년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붕괴되었다.

0단계(2022): 금융시장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대사항을 설정하고 공표한다. 

1단계(2022-25): 2025년 1월까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소한 15% 감축(기준년도 
2019년)되고 생물다양성 위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방적 접근법을 시행하고 모든 필요한 통화정책 및 건전한 감독 도구를 거시 및 미시적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

2단계(2025-30):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2030년 1월 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기준년도에 비해 
최소 50% 감축되고, 생물다양성의 회복 및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감소가 역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여, 2030년 이후에는 2020년보다 더 많은 자연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방적 
접근법을 시행하고 모든 필요한 통화정책 및 건전한 감독 도구를 거시 및 미시적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

3단계(2030-50):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2050년 1월 1일까지 탄소배출량 넷제로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여 생물다양성의 완전한 회복과 복원으로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방적 접근법을 시행하고 모든 필요한 통화정책 및 건전한 감독 도구를 거시 및 미시적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

(2022-2025) (2025-2030) (2030-2050)

1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15% 감축 

생물다양성 안정화 및 

순감소 제로 달성

2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2020년 대비 생물다양성 

증가 (네이처 포지티브)

3단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넷제로

생물다양성의 완전한 회복과 복원

0단계

기후대응 네이처 포지티브 글로벌 경제 경로

* 온실가스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곡선은 설명상의 편의를 위해 직선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곡선은 2050년까지 초과 상승(overshoot)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지구기온 상승폭 1.5도 이내 시나리오와 같은 과학 기반 시나리오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도표의 시간 간격은 단기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5년 (이상적으로는 더 짧은) 간격으로 정기적인 목표 
설정과 목표에 대한 연례 진척도 보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계획 수립, 

기대사항 설정 

및 공표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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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가 갖는 '근본적 

불확실성'은 불완전한 

해결책과 데이터에 기반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지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택이 된다.

23쪽의 경로를 따라 행동을 시작하고, 예방적 접근법을 채택하기 위해 우리는 금융시장 및 물가안정의 관리자인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대안은 없다(TINA)’ 의제를 따를 것을 제안한다. 해당 의제는 0단계와 1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또는 늦어도 2023년에는 시작해야 하는 필수 조치들이다. 추가 조치들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술 배경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2007~08년 금융 위기, 유로존 위기 및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의 위기 관리에서 영감을 얻은 모든 가용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건전성 책임에 주로 집중하고, 두번째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 홍보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에 다음을 촉구한다.

복합 위기를 위기로 다루어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보유하고 있는 물가안정 목표에 더해 다음과 같은 2개의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1) 지구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 달성

2) 2050년 생물다양성의 완전한 회복/복원을 위한 정량적 목표 수립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해 예방적 접근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밝힌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모든 중앙은행 업무, 금융규제, 감독활동을 포괄하고,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에 대한 

측정 가능한 기후/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명확하고 상세한 전환 계획을 발표하여, 모범을 보이고, 필요한 명확성과 미래지향적 

가이던스를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규제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기관은, 모든 사업 부문(투자, 대출, 인수)을 포괄하고,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2025년, 2030년, 2040

년, 2050년 기후/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신뢰할 수 있는 전환계획을 발표해야 한다.⁵⁵

온실가스 배출량의 빠른 감축 및 생물다양성 파괴 중단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예방적 접근법의 동인으로써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서 유발되는 최악의 
금융시장 및 물가 안정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들은 
최대의 금융 위험을 안게 될 것이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Table 1>에서는 ‘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always 
environmentally harmful)’ 부문, 기업, 경제활동에 대한 필터 목록(filter list)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목록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들이, 원활한 전환을 이루고 급격한 가격상승이나 금융시장 불안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용 핵심 
수단을 조정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지표들을 처음 제안한 것이다.

해당 목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개선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별 특성이 매우 높은 생물다양성 
감소나 산림 벌채, 물 안보 같은 시급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경제활동, 기업, 부문을 분류해 놓음으로써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어떤 것이 내부의사결정 도구에 가장 적절한지를 선택할 수 있다.

5. ‘대안은 없다(TINA)’ 의제 
이전에 주창되었던 금융규제완화와는 달리, 우리는 배출량 넷제로와 네이처 

포지티브 세상을 지지하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시스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ㄷㅏㅁ당한다

© Arnold Mugasha / WWF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필터 목록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출을 제공한 은행은, 대출금 전액에 대한 

규제자본을 별도도 적립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목록에 포함되는 기업의 유동성이 크게 하락하여 그 결과규제대상 기관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factors)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s)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해당 목록에 속하는 기업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1년 내에 익스포져를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거나, 위험 집중에 대한 규제자본 추가(capital add-ons)를 적용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 상의 완충자본(systemic risk 

buffer)에 해당되는 은행은 목록에 포함된 기업, 활동, 부문 또는 취약한 지역에 소재한 자산의 익스포져에 따라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더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되며 자산매입프로그램, 외환투자포트폴리오 등에서도 제외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익스포져를 줄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필터 목록을 활용하여 (인수한 담보를 통해, 

자격 기준 및 적용된 할인(haircut) 모두 포함하여) 담보 체계를 조절해야 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유수의 기후/생물다양성 과학자들 및 환경기구와 회합하고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필터 목록을 

갱신하고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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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비극’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와 건전성 감독에 대한 적절한 시간적 관리 범위를 채택한다.

통화정책은 보통 2~3년간 지속되는 경제 주기를 바탕으로 수립된다. 금융규제는 신용과 금융 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 보통 
10~16년간 지속된다. 과거 영국은행 총재였던 마크 카니는 기후변화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금융 리스크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위험은 정책과 규제의 기존 시간관리 범위 내에서 실현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책임 영역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⁵⁶ 이제 이러한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환경관련 위험의 시간적 관리 범위를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어 금융활동의 영향과 같은 금융기관 본연의 금융 리스크(예를 
들어 금융 활동의 결과)뿐 아니라 이들이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내부 체계를 확립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내부점검을 하고, 통화정책, 금융규제, 감독활동의 기반이 되는 분석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반영해야 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수집하고 이를 공공재로서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기후와 생물다양성 리스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와 자연 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NFD, Taskforce for Nature-related Fianncial Disclosures)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양식을 정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자산 차원의 데이터를 공개하여 기후와 생물다양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분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TNFD는 

자연 관련 리스크의 파악, 평가, 완화, 관리에 있어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TNFD의 베타 프레임워크⁵⁷
는 자산 데이터의 필요성이 설계의 핵심 고려 요소임을 강조한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은행/보험 부문을 대상으로 연례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결합한 시나리오를 개발한다.⁵⁸

금융감독에 대한 기대사항를 수정하여 2023년부터는 TCFD 프레임워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모든 기업, 2025
년부터는 TNFD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모든 기업이 ‘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필터 목록에 포함됨을 공표한다.

복합 위기를 다루는 데 필요한 협력 구조를 구축한다

G20 지속가능금융 작업반(Sustainable Finance Working Group)은 국제적 차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공통의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를 통합해야 한다. G20은 또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기존 작업반들의 핵심 
우선과제로 반영해야 한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 바젤 은행감독 위원회(BCB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공동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작업반을 설치하여(금융안정위원회(FSB)의 협조 하에) 국제금융기준을 수정하고 다양한 금융부문에서 일관성을 도모해야 하며, 
데이터의 개선과 비교가능 공시체계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IMF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 목표 및 국제 기준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에 통합하고, 국제금융표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식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학자들을 초대해 연구 결과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에 발표하게 하는 잭슨홀 미팅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전문가들(예를 들어 IPCC와 IPBES에 참여하는 학자들)을 적절한 포럼에 초빙하여 현재 당면한 도전과제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의 판단 기준

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제활동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의 ‘확장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항상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제활동, 그리고 원시림 및 

노령림 벌채, 심해 저인망 조업, IUCN 

적색목록 멸종위기종의 거래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의 ‘확장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항상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제활동, 그리고 

원시림 및 노령림 벌채, 심해 저인망 

조업, IUCN 적색목록 멸종위기종의 

거래

환경적 중요성이 높은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서 일어나는 자연 훼손 활동 

(e.g. 세계자연유산 등의 보전지역,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명시한 보호지역 또는 

중요생물다양성지역)

환경에 유해한 하위 산업

• 석유와 가스 시추 (GICS 코드: 10101010)

• 종합 석유 및 가스 (GICS 코드: 10102010)

•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 (GICS 코드: 10102020)

• 석유 및 가스 정제 및 마케팅 (GICS 코드: 10102030)

• 석유 및 가스 저장 및 수송 (GICS 코드: 10102040)

• 석유 및 소모 연료 (GICS 코드: 10102050)

• 화학비료와 농약 (GICS 코드: 15101030)

• 가스 공익 사업체 (GICS 코드: 55102010)

• 전기 공익 사업체 (GICS Code: 55101010)

• 복합 공익 사업체 (GICS 코드: 55103010), (수도 공익 사업체가 아닌)     

전기 및/또는 가스 공익 사업체와 관련이 있을 경우

• 독립 전력 생산업체 및 에너지 거래업체 (GICS 코드: 55105010)

• 강철 (GICS 15104050), (강철 생산 자체가 아닌) 강철 생산을 위해 

야금용 (코크스용) 석탄 채굴과 관련이 있을 경우

석탄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 우르게발트

(Urgewald)의 

세계 석탄 퇴출 

목록 참조

석유 및 

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 우르게발트의 

세계 석유 및 가스 

퇴출 목록 참조

전 세계 상장기업 

중 석탄 보유량 

기준 100대 

기업과 석유 및 

가스 보유량 기준 

상위 기업 100

개의 목록인 ‘

탄소 언더그라운드 

200’에 속하는 

기업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기업이 유해 
활동에 대한 

익스포져, 환경 
목표 및 전환 

계획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환경 
리스크가 높은 

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

환경에 피해를 주는 
분류 기준치를 

사용하여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고, 이에 따라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식별(e.g. 
2025년까지 매출 

대비 유해 활동 비중 
30%, 2025년까지 
매출 대비 연료탄 

사업 비중 최대 15%, 
또는 2030년까지 

산림파괴 관련 활동 
단계적 폐지)

예외: 유해 활동에 
대한 익스포져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따라 제외될 수 있는 
유해 기업.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환경 
문제에 대해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기한이 설정된 

과학 기반의 목표를 
설정하고 5개년 전환 

계획을 공표하며 
연례 진척도 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업
(범주)

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업
(구체적 기준)

본 차트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당국이 ‘항상 환경에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경제활동, 기업, 하위 
산업의 목록이며, 이는 통화정책 및 금융규제 수단을 적용하기 위한 ‘유해 분류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규제 및 통화정책 수단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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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관리자가 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를 해소하는 데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들은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이 거대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다음을 행동을 취해야 한다.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연합(Glasgow Finance Alliance for Net Zero)의 「당장 행동하라(Act Now)」 보고서와 목소리를 

함께하여 정부에 결단력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⁵⁹ 

정책입안가들과 생물다양성협약(CBD)과 협력하여, 가용한 수단과 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건전한 정량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수립한다.

외부 신용기관들과 논의를 시작하여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 데이터 포인트를 그들의 위험 모형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은행의 투자와 관련하여 대리인 참여 및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한다. 만약 2년 이내에 기후 및 생물다양성 

목표를 반영하는 데 있어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중앙은행은 자산매입프로그램, 외환투자포트폴리오, 

연금플랜 등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모든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녹색전환의 지지를 시작한다.

대외홍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들의 투자 유치 조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제안된 경로의 3단계에서 필요한 활동이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친환경 중소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많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가 시행해 온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리파이낸싱을 조정하여 특정 중소기업이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e.g. EU, 콜롬비아 등)에 해당되면 

우대 이율이나 지정대출(earmarked lending)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녹색자산 매입: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막대한 자산 매입이 이러한 위기들을 

성공적으로 타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속적인 자산매입프로그램과 후속 프로그램은 과학 기반의 기후/생물다양성 

목표를 수립했거나, 녹색분류체계(e.g. EU, 콜롬비아) 내에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기업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 추가적인 

방안으로 2023년부터 채권 수익의 사용에 대해 녹색분류체계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권은 (기존 

녹색분류체계의 범위 내에서) 자산매입프로그램의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Ola Jennersten / WWF-Sweden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안정성 보호 

책무는 넷제로를 향한 적극적이고 시급한 금융 

및 경제 시스템 전환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미래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이다.

WWF의 GFRI는 앞에서 언급한 전환을 지지하기 위해 환경과학자와 금융시장 참여자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기존 도구, 방법론 및 지표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이 그들의 모든 활동에 대해 기후와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만이 이런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부가 수립한 정책 
프레임워크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 금융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의 사명은 
그들에게 적극적이고 시급하게 행동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금융 및 경제 
시스템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인류의 미래 행복과 
번영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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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제활동

설
명

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제활동
개조를 통해 유해활동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해를 주는 경제활동
경제활동의 지리적 위치

유럽 집행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인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의 범주를 포함한 ‘확장된 EU 분류체계’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항상 환경피해를 주므로 중단되어야 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석탄과 관련된 활동은 항상 피해를 주는 활동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목록을 개발하는 방법과 시기를 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WWF는 
2023년 초까지 본 목록에 대한 기준 권고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인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의 범주를 포함한 ‘확장된 EU 분류체계’
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현재는 피해를 준다고 간주되지만 개조를 통해 유해활동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된다.

생물다양성 감소와 회복 및 복원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특이성을 나타낸다. 광업과 
같은 특정한 경제활동은 에너지 시스템의 생태학적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핫스팟에서의 광업은 환경을 크게 훼손하며 지구 생물다양성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위험을 야기한다. 따라서 기업이 지구의 특정 지역(“보전 지역”) 
내에서 특정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은 즉정 생산 지역에 관한 자산 
차원의 데이터를 공개하여 평가와 의사결정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예를들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서 코발트를 채굴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보험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자사의 평판, 소송, 전환 위험 리스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지
표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의 보고서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의 보고서. 중대한 피해를 주는 활동으로 개조가 가능할 
경우: ‘중대한 EU 분류체계의 모든 활동 유해개조가 가능한 크게 피해를 주는 
활동: EU 분류체계에서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criteria)’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DNSH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의 목록

세계자연유산 목록

정의에 따라 환경에 피해를 주는 하위부문 내에 있는 모든 활동 (40쪽 참조)을 
피해를 주는 활동으로 본다.

트럭 제조사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명시한 보호지역

EU 목록에 추가: 원시림 또는 노령림 벌채 항공기 제조사 중요생물다양성지역

EU 목록에 추가: 심해 저인망 조업 (어업) 자동차 제조사 ENCORE: 지리적 위치에 따라 특수하게 존재하는 자연자본 고갈 위험을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지도 (고갈 정도가 심각한 지역을 피해야 함)

EU 목록에 추가: IUCN 적색목록 멸종위기종의 거래 강철 제조사 상품(commodity) 생산자 및 거래자에 대한 ESG 투명성 평가

시멘트 제조사 참여/토의를 이끌 수 있도록 개조 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세계벤치마크연합(WBA, 
World Benchmark Alliance) 활용

건물  

표1: 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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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업 (범주) 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업 (구체적 기준)

설
명

석탄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석유 및 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탄소 언더그라운드 
200에 속하는 기업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피해를 주는 기업 분류 
기준

예외: 면제될 수 있는 
기업들

우르게발트의 석탄 퇴출 목록은 기업의 
석유 및 석탄 연간생산량과 관련 
배출량을 바탕으로 석유 및 가스 생산을 
가장 크게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큰 기업들을 
집중조명하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다. 이 
목록에는 연료탄 가치사슬(상류, 중류, 
하류)에 걸쳐 1,000개 이상의 모기업과 
1,800여개의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전 세계 연료탄 
생산 및 석탄 발전의 90%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 목록은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다루며 미래의 고착화(lock-in) 상황, 
따라서 높은 전환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글로벌 석유 및 가스 퇴출 목록은 
기업의 연간생산량을 바탕으로 석유 
및 가스 생산을 가장 크게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큰 기업들을 집중조명하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다. 이 목록에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상류 및/또는 중류 
부문에서 활동하는 887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한 기업들의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다루고 있다. 이 
목록은 미래의 고착화 상황과 높은 전환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 
탐사 및 신규 석유 및 가스 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도 추적하고 있다.

탄소 언더그라운드 200은 전 세계 
상장기업 중 석탄 보유량 100대 
기업과 석유 및 가스 보유량 10대 
기업을 보여준다. 보고된 보유자원이 
가진 잠재적 탄소 배출량에 따라 
기업의 순위가 정해진다. 경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보유고는 
좌초좌산이 될 것이다. 우르게발트의 
글로벌 석유 및 가스 퇴출 목록과 달리 
이 목록은 매년 연간 실질 배출량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회사들은 기존의 유해 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만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고 있지 않으며(i.e. 이러한 
활동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유해 활동에 자본적지출이 없는 경우) 
그들의 익스포져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소되고 있다. 반면 어떤 기업들은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을 새롭게 
하면서 유해 활동에 대한 익스포져를 
늘리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은 투자비용 
상환과 좌초좌산을 고려했을 때 생산 
생명주기의 말미에 있거나 곧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의 활동보다 더 큰 
금융 리스크를 수반한다.

EU 분류체계는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들은 EU 분류체계의 
DNSH 기준을 사용하여 기업의 
사업분야(또는 금융기관이라면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DNSH 조건에 맞지 
않는 활동들을 확인함으로써 유해 
활동에 대한 기업의 총 익스포져를 
평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유해 활동에 대한 익스포져에 ‘고위험’ 
기준치를 설정하여 익스포져가 가장 
높고 이에 따라 관련 금융 리스크가 가장 
높은 기업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준치는 두 가지 핵심적 특징을 
가져야 한다. 첫째, 이것은 유해한 
활동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져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의 증가를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지표여야 한다(i.e. 시간에 따라 
감소). 둘째, 기준치는 기후 및 환경 
과학에 따라 완전한 지속 가능성(e.g. 
배출량 넷제로)에 평균보다 더 빠르게 
도달해야 하는 부문들을 중심으로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e.g. 
발전부문은 경제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 
더욱 빠른 탈탄소화가 필요하다).

점차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에 대한 익스포져를 줄이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의 
관련 금융 리스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 나열된 
보완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기업들을 
환경 리스크가 높은 기업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표2: 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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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업 (구체적 기준)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피해를 주는 기업 분류 
기준

예외: 면제될 수 있는 
기업들

지
표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을 확장하고 
있는(i.e. 그러한 활동에 자본적지출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그들의 유해 
활동에 대한 익스포져, 환경 목표 및 
전환 계획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환경 
리스크가 높은 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

2025년까지 매출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낮추고 2050년까지 5년마다 5%p씩 
낮추어 0%에 도달한다.

사업운영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 문제(e.g. EU 분류체계에서 
정의된 6개의 환경 문제)에 대해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기한이 
설정된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고 
공표해온 기업들을 면제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과학기반목표이니셔티브(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ave)
를 기후 완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다.

IEA의 1.5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EU/OECD에서 연료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석탄 관련 
활동에 대한 매출 대비 기준치는 15%
이며 이를 2030년까지 0%로 낮춰야 
한다

자본적지출 계획을 포함하여 목표 달성 
방법을 상술한 구체적인 5개년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온 기업들을 
면제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IEA의 1.5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벌채 관련 활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벌채에 대한 
기준치는 2025년까지 매출대비 15%
이며 이를 2030년까지 0%으로 낮춰야 
한다.

기업들은 매년 목표 달성 진척도를 
보고해야 하며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보고해야 한다.

표2: 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제활동(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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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제 하위부문

설
명

역사적으로 화석 연료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생물다양성 손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역사적으로 몇 
가지 경제 하위부문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고 지금도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다. 그러한 하위부문이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에는 금융기관들의 높은 물리적 리스크, 전환 리스크, 소송 리스크가 수반된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여전히 화석연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있으므로 이러한 경제 하위부문은 금융산업에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지
표

    
   석유와 가스 시추 (GICS 코드: 10101010)

종합 석유 및 가스 (GICS 코드: 10102010)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 (GICS 코드: 10102020)

석유 및 가스 정제 및 마케팅 (GICS 코드: 10102030)

석유 및 가스 저장 및 수송 (GICS 코드: 10102040)

석탄 및 소모 연료 (GICS 코드: 10102050)

화학비료와 농약 (GICS 코드: 15101030)

가스 공익 사업체 (GICS 코드: 55102010)

 전기 공익 사업체 (GICS 코드: 55101010)

복합 공익 사업체 (GICS 코드: 55103010), (수도 공익 사업체가 아닌) 전기 및/또는 가스 공익 사업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독립 전력 생산업체 및 에너지 거래업체 (GICS 코드: 55105010)

강철 (GICS 15104050), (강철 생산 자체가 아닌) 강철 생산을 위해 야금용(코크스용) 석탄 채굴과 관련이 있을 
경우

표3: 항상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제 하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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